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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의 학업성취수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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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2,471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 수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 참여는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수준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
여 강화는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 학업성취의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과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에 반응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교
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data from the KCYPS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ere
used, and this research proceeded with 2,471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This analysis method was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any mediating effect.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effect of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was mediated in 
part by academic achievement. Thus, a variety of youth activ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middle school students to increase their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leaders and teachers should be provided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make 
career decisions by operating youth activity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free semes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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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학교 환경과는 다른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중학생들은 
성인기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업을 갖게 된다. 성
인기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은 진로개발
의 기초적 역량을 키우도록 요구받고 있고[1], 진로개발
을 위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위한 경험을 필요로 하
게 되고, 자유학기제의 도입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2].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보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인
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희망 등이 있다[1,2]. 성별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
[3]는 보고도 있고,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도 있으며[4], 여학생이 진로결정수준은 남학생에 비해 
낮지만 진로준비행동은 더 활발하다는 연구도 있다[5].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으로 청소년활
동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진로결정 및 진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6,7]. 청소년활동은 자존감을 통한 간접적 영
향을 미치고[8],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
킴으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동아리 활동도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갖게 하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10]. 이처럼 진로발
달에 청소년활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청소년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 

중학생들은 진로탐색과 더불어 학업에 대한 적응의 과
업을 가지게 되는데, 학업은 큰 스트레스이면서 성적향상
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1-14]. 진로가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은 
진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함께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은 당장 직면한 현실
과제인 학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진로와의 학습의 
관계에 대해 진로=공부와 같이 동일시하거나 진로(꿈)을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5]. 이러한 중학
생들의 인식은 중학교 첫 학기에 학업성취에 따른 성공
경험과 실제경험과 맞물리면서 진로와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감소하게 되는 학생들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학업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11,16].

이와 같이 중학생이 학업성취에서 성공경험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진로에 대한 결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고트프
레드슨의 제한-타협이론에 따르면[17], 직업에 대한 목
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
게 되면 자신의 목표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학업성취에서 성공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진로장벽
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를 계
획함에 있어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이라 하였다[18,19]. 진로장벽은 학업성취와 관련한 
요인 이외에 성별[19,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19,21]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 진
로장벽은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9].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22-25],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큰 폭으로 진로
성숙도가 감소한다[25]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
이 학업성취는 진로장벽요인이면서 진로결정요인이 된
다. 그렇다면,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어
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는 학업성취에 동
기를 부여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은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활동은 진로발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7,26-28].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청
소년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을 확대하여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더불어, 학교 안팎으로 제
공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영역은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습태도와 학습습관을 길러주고 학업성취도 높일 수 있
게 한다는 결과도 있다[26]. 따라서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취라는 진로장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
한 청소년활동참여는 진로발달 및 결정에 직접적,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탐
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은 진로의 결정과 미결정이라는 이분법적 관
점에서 벗어나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지점으로 정의된다[2,29,30]. 그러므로 중학
생들의 미결정이 진로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진로결정, 청소년활동,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청소년
활동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수준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Fig.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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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Research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조사한 한

국아동·청소년 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590명 중에서 학업성취수준을 응답한 중학교 1학년 
2,47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방법
본 연구에 주요한 변수는 직업결정, 성별, 학업성취수

준, 체험활동이다. 성별은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종
속변인인 장래직업결정은 ‘1=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
하지 않았다’, ‘2=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3=구체적
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로서 진로결정점수가 높을수
록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한 것이다. 학업성취수준은 지난 
학기 전과목 성적수준을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1= 
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은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활동으로서 
문화예술관련활동(공연감상 등), 과학정보관련활동(경진
대회, 과학실험 등), 모험개척관련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자원봉사활동(일손돕기, 자선·구호 등), 직업진로관
련활동(직업체험, 진로탐색 등), 국제교류활동, 건강보건
관련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자기계발활동(자기
표현, 마음수련 등), 환경보존관련활동(생태·숲체험, 환경
살리기 등), 교내 공식동아리활동(방송반 등 학교에서 인
정한 모임), 교회 공식동아리활동(청소년수련관 및 사회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는 모임)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참여
횟수에 따라 ‘1=없음’, ‘2=1～2회’ ‘3=3～4회’, ‘4=5회 이
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석에서는 영역별 각 활동에 대
한 응답을 합점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
한 검증은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중학교 1학년생 총 2,471명
으로서, 남학생이 1,337명(54.1%), 여학생이 1,134명
(45.9%)를 구성하고 있다. 진로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하
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는 618명(25.0%), 대략적인 결정
을 했다는 응답이 1,178명(47.7%), 구체적인 결정을 했
다는 응답이 675명(27.3%)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52명
(2.1%), 못한다는 응답이 308명(12.5%), 보통이라는 응
답이 952명(38.5%), 잘한다는 응답이 868명(35.1%), 그
리고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91명 (11.8)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수준을 보통 정
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ariables Respondents 
(N=2,471)

Percentage
(%)

Career 
Decision-Making

Undecidedness 618 25.0
Generally 1,178 47.7
Concretely 675 27.3

Gender Male 1,337 54.1
Female 1,134 45.9

Academic 
Achievement

Very Low 52 2.1
Low 308 12.5

Middle 952 38.5
High 868 35.1

very High 291 11.8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Variables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 참여횟수에 대한 질문에 최소 
11회 참여부터 최대 44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는
데, 평균적으로 20.7회를 참여했고 표준편차는 5.7회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의 영역별로 볼 때, 교내동아리 활
동의 참여횟수가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활동, 직업진로관
련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순으로 참여횟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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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71

Step Variables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ard 

Coefficient t R2 F
B S. E.  

Step1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 
Academic Achievement .029 .003 .177 8.957*** .031 80.234***

step2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 
Career Decision-Making .018 .003 .145 7.283*** .021 53.046***

Step3

Participation of Adolescent Activities→ 
Career Decision-Making
Academic Achievement → Career 
Decision-Making

.017

.044

.003

.016

.135

.056

6.686***

2.771**
.023 30.433***

*** p<.001, ** p<.01 

Table 4.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2,471

Variables 1 2 3 4

1 1

2 -.028 1

3 -.075** .177** 1

4 -.009 .145** .080** 1

*** p<.001, ** p<.01 
(1)Gender, (2)Youth Activities, (3)Academic Achievement 
(4)Career Decision-Making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N=2,471
Variables M Std.

Academic Achievement 3.42 .925

Youth 
Activities 

Participation

Culture&Art 2.44 .982
Science 1.65 .874

Adventure 1.83 .904
Volunteer 2.26 1.078

Career 2.33 .994
International Exchange 1.15 .456

Health 1.86 .918
Self-Improvement 1.64 .858

Environment 1.57 .776
Inside School Circle 2.61 1.35

Outside School Circle 1.36 .822
Total 20.69 5.74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Variables 

3.2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업성취수준은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고(r=-.075, p<.01), 체험활동 참여횟수와 
학업성취수준(r=.177, p<.01), 체험활동 참여횟수와 진
로결정(r=.145, p<.01), 학업성취수준과 진로결정
(r=.080, p<.01)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다중공선
성 검증 결과 VIF값이 1.006~1.038의 결과를 나타내 다
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3.3 청소년활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 
활동참여, 학업성취요인의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청소년활동참여와 학업성취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활동참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업
성취수준을 높다고 생각할수록 진로결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1단
계 청소년활동 참여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
고(=.177, p<.001),  2단계 청소년활동 참여가 진로결
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145, p<.001). 3단계에
서 청소년활동 (=.135, p<.001)과 학업성취(=.056, 
p<.01)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2단계
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 참여의 값
이 .145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활동 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의 부분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Z=3.494, p<001). 
즉, 중학생들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업성취를 통한 진로
결정의 구체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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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diating Effect Test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의 청소년활동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진로결정을 구
체화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진로결정 및 진로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
한다[6,7,10]. 둘째, 중학생의 청소년활동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
년활동에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7,26-28]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참여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학업성취수준은 부분매개하는 효과
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참여의 증가는 진로결정의 
구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성취수준에도 영향
을 미쳐 진로결정 구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진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학업성취요인이 청소년활동과 진
로결정의 관계에서 어떻게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를 밝혔다. 즉, 청소년활동참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강화하게 된다
면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긍정적 학업성취의 경
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활동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활동참여 경험이 증가는 구체적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만큼 학생들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청소
년활동의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들에게 제공되는 자유학기제 프로
그램에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시설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제공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참여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진로결정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학업성취수준에 변화
를 초래함으로써 더 이상 학업성취가 진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 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의 협력이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기관이 학교-지역연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이 이루
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역사회운영 모델사업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창의적 체험활
동의 연계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가 외부 동아리 활동참여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고
려할 때 교내동아리활동에 대한 청소년기관의 지원을 통
해 학교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동아리활동 
활성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유학기제를 통
해 제공되는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의
사결정수준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지속적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고[31], 동시에 다양한 진로프
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
도 보고되고 있다[32]. 따라서 학교-청소년 기관의 상호
이해, 소통의 강화를 통해 연계방식과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
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한 교육연수 , 그리고 공동 실무자 연수 등의 프로
그램 마련이 필요하다[31]. 

둘째, 청소년활동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은 학업성
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
영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과학활
동, 국제교류활동 등과 같은 청소년활동보다 문화, 진로
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학업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의 연
장선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
로 해석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과학 및 국제교류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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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내용이 좀더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 학업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이 학업의 서열
화가 아닌 다양하게 펼쳐진 영역에서 각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게 된다면 자기이해, 자존감, 자
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학업
성취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 진로결정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위축될 수 
있는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
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과 운영,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8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에서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응답된 학업성취수준
을 활용하여, 실제 학업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객관적 학업성취수준, 그리고 진로발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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